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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협회 만나 농업과 상생협력 방안 모색
-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10일(목)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하여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단장: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오리온, 콜마비앤에이치, 해태가루비, 씨제이

(CJ)제일제당, 씨제이(CJ)프레시웨이 등 9개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참석

하였다. 이들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상생 제품 개발, 수입 농산물 

국산 대체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올해 시범 구축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과 표준약정서 등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업은 고품질의 농산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라면서,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식품기업과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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